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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지 정 업

신도회장 남 임호빈(법성)

여 법왕화

총 무 법련화

재 무 보연화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교육원장 겸 미륵불교대학장

백 련 사

울산시 중구 북정동 112-3

전화 052)211-6317 / 011-875-6317

주 지 마 하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포교원장

보 문 사

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565-5

전화 017-578-2815

주 지 행 인

신도회 일동

(사)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

불 동 암

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1458번지

전화 055)746-9286

주 지 혜 동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법 성 사

울산시 동구 서부동 613번지

전화 010-6355-0092

조 실 윤 송 정

신도회장 김만고

신도회 일동

미륵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총무원장

관 음 정 사

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

전화 055)345-4741

주 지 동 성

신도회장 정숙자(반야행)

관음회장 송순분(공덕화)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비구니 회장

옥 선 사

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-60번지

전화 051)531-0478

경남 진해시 충무동 25-3번지

전화 055)547-3469 

주 지 보 성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 미륵산악회장

약 사 암

경남 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151번지 / 전화 055)355-7472

주 지 영 민
신도회장 묵 월 총 무 일심행

현대불교신문 서부경남지사 금 오 암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도 명 암

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-11번지

전화 02)351-3679

주 지 묘 각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

현 통 암

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440번지

전화 055)356-7879

주 지 혜 도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불 연 사

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5-2번지

전화 043)232-5447

주 지 법 천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 사회부장

보 은 암

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월동 34-6번지

전화 055)243-4136

주 지 영 운

신도회 일동

(사)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

불 곡 사

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822번지

전화 055)636-2414

주 지 혜 연

미륵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용 화 정 사

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16번지

전화 031)768-0076

주 지 시 경

신도회 일동

주 지 혜 문

참사랑 장애노인 복지회

본부장 김용규(혜국)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구 민 정 사

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123번지

전화 051)941-0295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연 화 사

주 지 영 지

신도일동

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6-28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법 웅 사

주 지 영 인

신도일동

경북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266-2

전화 053)854-5608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혜 광 사

주 지 혜 성

신도일동

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녹동 255-2

전화 055)375-4375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천금수 광명사

경남 창원시 대산면 우암리 192-4

전화 055)292-9470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성주산 성 봉 사

주 지 혜 연
신 도 회 장 박무림 재 무 김의태
방 생 회 장 엄봉석 원로여신도회장 조용순
운영위원장 조주현 교 리 부 장 김상두
자비봉사회장 박정민 총 무 김갑주
여신도 회장 이영숙 신도 부회장 최용주

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1064-2

전화 054)775-2976

주 지 광 명

기도도량

신도회 일동

(사) 한국불교미륵종

미 륵 사

광주시 동구 운림동468-3 인도박물관1층

010-6251-2108

주 지 혜 법

기도도량

신도일동

아주 오래된 이름을 떠올리듯

문득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

있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연히 떠오른 그 이름

에서 많은 추억들도 함께 따라 옵니다. 한 사람의 이름에

그 많은 추억이 함께한다는 사실, 지금 자신의 한 행동에

수많은 인연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난 기

억이라고 언제나 과거형이 아니듯이 다가올 미래도 영원

한 미래가 아닙니다. 모두가 현재이고 나는 결코 혼자가

아니랍니다.


